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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9월 10일

부산일보창간60주년축하메시지

부산일보 창간 예순 돌을 축하드립니다. 임직원과 애독자 여러분께 따뜻한 인

사를 전합니다.

부산일보는 우리 현 사의 희로애락을 시민과 함께해 왔습니다. 깊이 있는 취

재와 알찬 정보,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

다. 이제 최고의 지역 일간지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유력한 석간신문으로 자리매

김했습니다. 본격적인 지방화 시 를 맞아 부산일보의 위상은 앞으로 더욱 높아

질 것입니다.

부산은 지금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. 부산항이 동북아 물

류중심의 든든한 토 가 되고 있고, 부산북항 재개발과 미군부 이전은 부산이

한층 여유롭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

문화∙관광∙컨벤션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. APEC 정상회의를 성공

적으로 치러내 부산을 세계에 알렸고, 얼마 전에는‘아시아 10 국제회의 도시’

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.

저는 부산시민의 역량을 믿습니다. 교육∙문화 등 모든 면에서 질 높은 삶의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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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을 고루 갖춘 품격 있는 도시, 동남권 전체의 번 을 이끄는 세계적인 해양도

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.

공정한 보도와 책임 있는 주장으로 부산일보가 이러한 길에 선도적인 역할을

다해 주기를 바랍니다.

창간 60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,부산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
